KLPGA 홍보모델 10명, 스튜디오 촬영 진행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투어를 대표하는 10명의 프로골퍼들이 지난 6월말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스튜디오 ‘터’(대표이사 최창익)에서 연간 홍보제작물에 들어갈 사진 촬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촬영에서 서희경(24,하이트)을 비롯한 국내 간판 스타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소속사의 골프웨어를 깔끔하게 차려 입고 맵시를 한껏 뽐냈다. 골프웨어는 여름용 의상과 봄·가을용 의상으로 나눠서 촬영을 했다. 

‘필드의 슈퍼모델’ 서희경은 ‘핑 골프웨어’에 자신이 디자인한 옷이 있을 정도로 패션에 관심이 많다. 이번 촬영에도 긴 다리와 아름다운 ‘에스라인’ 몸매가 드러나는 깔끔한 골프웨어를 선택했다. 

김하늘(22)과 안신애(20,이상 비씨카드)는 ‘르꼬끄’의 컬러풀하고 밝은 느낌의 골프웨어를 착용했고 동갑내기 친구인 유소연(20,하이마트)과 최혜용(20,LIG)은 심플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의 ‘휠라코리아’ 골프웨어를 입었다. 

그 외에 평소 여리고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윤채영(23,LIG·먼싱웨어)과 ‘울씨’에서 골프의류를 후원 받고 있는 이보미(22,하이마트)는 강렬한 색상의 골프웨어를 선택해 이미지 반전을 노렸다. 또한 의류업체가 후원사인 선수들은 자신의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골프웨어를 입고 화려함을 자랑했다. 

특히, 임지나(23,코오롱-잭니클라우스)는 우산까지 소품으로 활용하며 소속사 알리기(?)에 앞장섰다. 홍란(24,MU스포츠)은 화사한 분위기의 골프웨어를 착용했고 홍보모델 중 맏언니인 이혜인(25,푸마)은 늘씬한 키와 쭉 뻗은 다리를 강조하는 시원시원한 스타일의 ‘푸마’ 골프웨어를 입었다. 

홍보모델들은 골프웨어 외에도 정장이나 캐주얼, 드레스 등 평상시 볼 수 없었던 의상을 차례로 입고 촬영했다. 골프웨어를 제외하고 선수들이 입었던 모든 의상은 ㈜신원(회장 박성철)의 3대 대표 브랜드인 ‘베스띠벨리(모델 이나영)’, ‘씨(모델 신민아)’, ‘비키(모델 한효주)’에서 협찬했다. 

촬영을 진행했던 최창익 대표는 “그동안 주로 연예인들과 많은 작업을 해왔지만 이번에 골프 선수들만의 독특한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면서 “필드에서 까맣게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선수들의 순수하고 맑은 미소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10명의 선수들은 모두 제각기 어울리는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분위기를 연출했다. 의상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이미지에 맞게 취미와 특기 등을 미리 파악하여 촬영이 진행됐다. 

이번 스튜디오 촬영을 위해 유소연의 의상을 협찬한 ‘베스띠벨리’ 방빈 디자인 실장은 “유소연 선수는 건강미 넘치는 활동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원피스를 매치하는 스타일을 선택했다. 캐주얼 스타일은 지적인 느낌을 주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스커트를 매치했다.”고 말했다. 

이보미의 의상 콘셉트에 대해 ‘씨’의 양선영 디자인 실장은 “이보미 선수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귀여운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도록 했다. 레이스가 들어간 스커트와 이너웨어로 여성미를 강조했다. 캐주얼룩은 화이트 재킷과 쇼트 팬츠를 매치하여 발랄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순수한 여성미가 매력인 윤채영의 의상에 대해 ‘비키’ 김지수 디자인 실장은 “허리 라인을 강조한 원피스 스타일을 매치하여 여성미를 강조했다. 캐주얼은 키가 큰 장점을 활용하여 블랙 컬러의 배기 팬츠에 카키색의 밀리터리룩 재킷을 매치해 매니시한 느낌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촬영을 마친 유소연은 “(서)희경 언니 사진으로 작업한 컴퓨터 배경화면 샘플을 살짝 봤는데 너무나 신기했고 정말 예뻤다.”며 “다양한 콘셉트로 촬영을 진행해서 정말 재미있었고 추억에 남을 촬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KLPGA는 이번에 촬영한 사진들을 활용해 패션기업 신원의 여성복 3대 브랜드인 베스띠벨리(모델 이나영), 씨(모델 신민아), 비키(모델 한효주)와 드레스 제품을 패션기업 신원의 여성복 3대 브랜드인 베스띠벨리(모델 이나영), 씨(모델 신민아), 비키(모델 한효주)와 드레스 제품을패션기업 신원의 여성복 3대 브랜드인 베스띠벨리(모델 이나영), 씨(모델 신민아), 비키(모델 한효주)와 드레스 제품을2011년 KLPGA 캘린더와 다양한 홍보제작물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컴퓨터 배경화면과 스크린세이버를 제작해 골프팬들에게 무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KLPGA 한명현 수석부회장은 “선수들이 필드에서 골프웨어를 입은 모습도 예쁘지만 평소와 달리 모델처럼 찍은 사진으로 만든 제작물도 기대가 된다.”면서 “한국여자프로골프를 사랑하는 골프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KLPGA 홍보모델은 지난해 상금순위 50위 이내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폰서와 기자단 투표로 선발되었으며 내년 3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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